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삼성전자 기흥공장 36초 전압 강하
9월20일 기흥 반도체공장 K2 지역에서 발생 … 전력 공급 불안정 우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K2 지역에서 9월20일 오후 5시40분경 36초 가량 전압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

다.

그러나 전압이 불안정해진 직후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작동해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발표했다.

전압강하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공장에서 간혹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일단 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순간 전압 강하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있다.

전압 강하 현상이 발생한 곳이 8월 초 정전 사고가 났던 K2 지역이어서 전력공급이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K2 지역은 기흥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7라인, 8라인, 9라인, 14라인과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6라인과 S라인 등 모두 6개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K2 지역은 8월3일 오후 2시30분부터 변전소 배전반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해 라인 가동이 멈추었다가 하루

만에 복구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불안정해졌지만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바로 작동해 라인은 정상 가동

되고 있다”면서 “지난번 정전사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기업 일부에서는 정전이 아닌 전압 강하라고 해도 그 순간에 작업 대상이 됐던 웨이퍼를 버려야 

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은 적정 온도와 습도 등 각종 환경이 최적화돼 있어야 하는데, 전압 강하

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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